
원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CCTV영상과 함께 사건 전말을 SNS에 공개했다. 반

려견 ‘기복이’의 보호자 이 씨는 미용을 위해 A업체를 찾았다. 하지만 미용을 마친 기복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진료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호흡기 부종, 뇌압 상승에 따른 신경증상, 쇼크로 인한 다발

성 장기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A업체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 영상 속 영업자 K 씨는 미용작업실에 대기 중이던 기복

이를 목줄을 묶은 뒤 작업실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 이후 목줄을 이용해 기복이를 바닥에서 끌거나 위

로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 기복이는 2분 만에 대변을 지리고 몸부림치며 저항하지만 이내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K 씨는 기복이에게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20분 동안 이어갔다. 옆에 있던 미용사는 모

든 과정을 지켜보며 바닥에 흐른 피와 대변을 닦아낸다. 이어 K 씨는 피를 흘리고 힘이 빠진 기복이를 

미용작업실로 데려갔다. 2시간에 걸친 미용행위가 이어졌다. 바닥에 눕혀진 기복이는 사지경련을 일으켰

다. K 씨는 기복이 상체를 누르고 미용사는 털을 밀었다. 이후 K 씨와 미용사는 기복이를 욕조에 던져 

내리고 목욕을 강행했다.

이 씨에 따르면, 기복이는 5년 전 이 씨가 이사 가던 중 길에서 발견하여 구조한 유기견이었다. 당시 기

복이는 사람의 손길을 무서워했고 물에 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 씨는 기

복이에게 학대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 씨는 A업체 측에 기복이 미용을 요청하기 전 기복

이가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 무리한 미용은 안 해도 될 것을 당부하였으나 A업체는 목욕까지 진행하였

다.

CCTV영상을 확인한 이 씨는 A업체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어 이 씨

는 원주시청에 A업체의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원주시 관계자는 “CCTV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지만 학대 행

위가 아니고 미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29일(화) 18: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최민경 팀장 (070-4760-0930)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믿고 맡겼는데.. 미용실에서 피흘리며 학대당한 반려견 ‘기복이’

2시간 20분 동안 이어진 미용 학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보호자 이 씨, 확보된 CCTV 영상 보며 울분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변화팀장은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

히거나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학대다. 의도하지 않은 상해 

발생이었다면, 즉시 행동을 멈추고 치료적 조치를 이행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마땅하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학대가 아니라는 원주시 입장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자조차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카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원주경찰서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모으고 있다. 서명은 빠띠 

캠페인즈에서 참여 가능하다.   

  



사진자료 














